
정답으로 굳어버린 일본 학자의 번역
우리는 이제‘당초문’이란 용어가 얼마

나 허망한 명칭인가 알았을 것이고, 그 무
의미한 용어가‘영기문(괈氣文)’이라는 이
름을 새로이 부여받으면서 생명생성의 과
정을 보여주는 고차원의 상징을 띠는 것을
새로이 알았다. 여러 가지 당초문들 가운데
우리나라 미술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
어가‘인동 당초문(忍冬唐草文)’일 것이다.
특히 불교미술의 모든 장르에 매우 많다.
서양미술의‘팔메트’라는 것을 두고‘인동
초(忍冬草)’라고 일본인들이 번역하였으므
로 인동초 (Honeysuckle)와 팔메트
(Palmette) 두 가지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
하여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. 그 혼란을
분명하게 정리하여 보겠다. 겨우‘인동초’
만이 모지게 추운 겨울에도 꿋꿋이 살아
있어서 끈질긴 생명이라는 것을 그대로 무
늬의 상징으로대신하고있다. 
동양 용어인 인동초를 영어로는 허니 서

클(honeysuckle:인동넝쿨), 프랑스·독일
에서는 팔메트(Palmette: 종려 잎 무늬:棕
櫚곸文)라고 한다. 그런데 이 팔메트를 인
동이라고 잘못 번역한 사람이 일본 학자
이또츄타(伊東 忠太: 1867~1954)다. 그는
메이지시대와 쇼와시대를 걸쳐 왕성하게
활동한, 일본 건축가이자 건축사가(建築史
家)이다. 현대 일본 건축의 창시자로 1902
년에 처음으로 중국 불교미술의 보고인 운
강석굴(雲岡石窟)을 발견했다. 그는 1902
년에 건축학 연구를 위해 3년간 중국, 인도,
터키로 유학했으며, 1905년에는 유럽과 미
국을 경유하여 귀국, 도쿄제국대학 교수가

되었다. 그가 팔메트를 인동이라 번역한 이
래 모든 그의 제자들이 이를 따랐고, 우리
학자들도 무조건 따른 데서 점점 혼란은
더욱 더 심해졌다. 그 큰 혼란은 이미 유럽
에서 일어나고있었음을살펴보자. 
유럽에서는 부채꼴 모양으로 확산하는

고대의 다양한 조형을 보고, 영국에서는 인
동초라고 부르고,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팔
메트라고 부르고 있으니 서양의 미술사학
계는 그 문제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갈팡질
팡하고 있다. 게다가 이집트의 부채꼴 모양
의 로제트라는 것 까지 포함하여 세 가지
식물을 함께 쓰니 혼란은 더욱 증폭한다.
거기다가 아칸서스까지 합세하므로 가히
서양의 인문학적 지성이 파경에 이른다. 서
양의 미술사학자들이여! 그리스 이래의 서
양미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형을 풀어
내지 못하고 어떻게 서양미술사학이 성립
할 수 있단 말인가! 
‘무엇이든지 확산하는 조형’을 여러 가
지 식물이름으로 부르므로 상징을 찾아낼
수 없다.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영기의 추
상적 표현을 현실에서 보는 식물들인 인
동-팔메트-로제트-아칸서스 등으로 부르
니‘확산하는 조형’이라는 영기문은 도저
히 풀리지 않을 것이 뻔하다. 서양의 옛 예
술가들이 꽃잎처럼 만든 것은, 영기문을 끝
없이 확산시켜 우주에 충만한 영기를 표현
하기 위함이었지, 현실에서 보는 인동도 아
니고 넝쿨도 아니었음을 조형들을 채색분
석하여증명할것이다.  
우리가 인동초 혹은 팔메트라고 부르는

‘확산하는 부채꼴 모양’의 조형은 서양이

창조한 최소 단위의 영기문이다. 그러므로
‘확산하는 부채꼴 모양의 영기문’혹은 단
지‘부채꼴 모양 영기문’이라고 용어를 임
시로 만들어 두기로 한다. 영기문의 중요한
속성들 가운데 둘이 바로‘사방으로 확산
하는 것’과‘횡으로 뻗어가는 것’이다. 그
최소단위가 이미 확산의 현상을 보이고 있
으며, 그 최소단위가 주어진 공간에 맞추어
사방으로 확산하거나 한 줄로 연이어 횡으
로 무한히 전개한다. 즉 그 두 속성으로 이
루어진영기문이지현실의식물이아니다. 

그리스와 바빌로니아의 영기문
그러면 우선 인동초가 무엇인지 식물도

감에서 찾아보자.(그림①) 자연의 인동초를
보면 앞으로 살펴 볼 인동당초의 조형과는
전혀 무관함을 알 수 있는데, 가장 기본적
인 비교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단 말인가!
그러면 그리스의 인동당초문이라는 것을
채색분석해 보면서 그 전개과정을 설명해
보기로 하자.(그림②-1) 설명은 이해를 돕
기 위해 채색분석한 도면에서 바로 할 것
이다. 그리스의 무늬는 한 편에서 시작하여
한 방향으로 물 흐르듯 전개하지 못하고
같은 무늬가 반복하여 병렬(竝列)하여 있
다. 그러나 이 영기문을 전체적으로 보면
연이어져 있어서 절묘한 디자인이라 할 수
있다. 그런데 그리스의 인동당초문이라는
것은, 그리스의 인동과 이집트의 연꽃의 결
합이라 널리 알려져 있다. 이미 채색분석해
본 것처럼 이 무늬에는 현실에 존재하는
식물과는 전혀 관계없는, 생명생성의 영기
문으로 제1, 제2, 제3영기싹으로 구성되어
있다. 그것은 이 무늬를 단순화시켜보면서
성립과정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.(그
림②-2)
나는 수년 전에 독일의 베르린 박물관에

서 바빌로니아의 궁전 벽(발굴품에 근거하

여 복원한 것)에 표현된 영기문을 본 적이
있다. 벽돌로 쌓여진 성벽 면에 표현된 영
기문을 보면, 그리스의 영기문의 연원이 바
빌로니아의 칼데아 왕조의 2대 왕인‘네브
카드네자르’가 기원 전 580년경에 지은 궁
전의 채유(彩釉)벽돌 벽의 도상에 있음을
알 수 있다.(그림 ③-1) 그 영기문을 채색
분석 해 보는데 그 자세한 설명은 쉽게 파
악할 수 있도록 그 도면에 둔다.(도 ③-2)
즉 바빌로니아의 기둥 위에 있는 주두(柱
頭)의 표현이 놀랍다. 주두는 우리나라 건
축의 공포(쏤包)에 해당하는데, 바로‘추상
적인 생명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영기문’

이 아닌가! 나에게는 운명적인 만남이다.
만물이 생성하는 영기문의 원형을 바빌로
니아에서 만나다니! 기둥이 우주목이며 동
시에 생명수(生命樹)임을 확인하는 순간이
었다. 일체의 인동당초라고 하는 조형의 근
원은 기둥 위의 주두(柱頭)에서 비롯한 것
임을 알았다. 알렉산더대왕이 서아시아와
인도 북부를 정복하였을 때, 그리스미술이
동쪽으로 전파하기도 하였지만, 메소포타
미아 지역의 더 오랜 미술이 그리스로도
전파되었음을증명할수도 있게 되었다.
자,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동당초문이라는

추상적인 바빌로니아의 예와 구상적인 그

리스의 예를 들었다. 특히 그리스는 서구문
화의 근원이다. 그 근원지의 무늬가 엉뚱하
게 현실에서 보는 인동과 수련에서 이루어
졌다고 봄으로써 그 이후에 다양하게 변화
하며 전개한 모든 인동당초문의 본질을 알
지 못하고 있는 셈이고, 그 무지(無知)는 그
대로 일본을 통해 동양 전체로 전해져 오
늘에 이르고 있다. 인동당초문은 영기문이
고,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조형이므로 지금
으로서는‘제3영기싹으로 이루어진 넝쿨
모양 영기문’보다 더 구체적인 용어를 만
들 수는 없다.

안보이는‘영기’보이는식물로표현한원리이해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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△재료(4인 기준)
○ 가지 2개, 당귀잎 15g, 치커리 10g, 참

나물 15g, 어린잎 50g, 황금팽이버섯 50g,
노란파프리카 1/4개, 붉은 파프리카 1/4개,
소금, 찹쌀가루약간씩
○ 소스 - 간장 1큰술, 청장 1작은술, 감

식초 2큰술, 매실청 2큰술, 고춧가루 1작은
술, 참기름 1큰술, 통깨 2작은술, 소금 약간

△만드는 법
① 가지는 필러로 얇게 저민 후 소금으로

밑간한 후 수분을 제거한 다음 녹말가루를
얇게 입혀구워낸다.
② 황금팽이버섯은밑둥을잘라낸다.

③ 파프리카는 채썰고 샐러드 야채는 찬
물에 헹궈 아삭하게준비한다.
④ 분량의 재료를 잘 섞어 소스를 만든

다.
⑤ 접시에 구운 가지를 돌려담고 샐러드

야채를 소스에 버무려 중앙에 소복하게 담
아낸다.

가지김치
△재료(4인 기준)
○ 가지 4개
○김치소 - 청고추 5개, 
○ 김치 양념 - 홍고추 6개, 국간장 3큰

술, 소금 1/2작은술, 통깨 1큰술, 생강 1작
은술, 찹쌀풀 3큰술

△만드는 법
① 가지는 5cm 정도의 길이로 자른 후

열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넣고 김오른 찜통

에서 2~3분 정도 쪄서 식힌다.
② 청고추는곱게 채썬다.
③ 김치양념은 분량대로 잘 섞은 후 채썬

청고추를넣어 버무린다.
④ 찐가지에소를 채운다.

식물활성영양소풍부한가지의효능
이른 무더위로 인해 자칫 기력이 떨어질

수 있는 요즘, 여름의 대표적인 식재료인
가지를 이용한 요리를 소개하고자 한다. 가
지는 청열, 장 기능 개선, 염증치료, 피로회
복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식품으로 특히
가지의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, 레스베라
트롤, 알칼로이드, 페톨화합물 등 암을 예
방하는식물 활성 영양소가풍부하다.
그러나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비위가

허약한 사람은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
주의할 필요가 있다. 조리할 때도 굽거나
튀길 경우 바로 튀기게 되면 가지에 가장

많이 함유된 비타민 B의 손실이 커지므로
튀김옷을입혀 튀기는것이 좋다.
가지를 얇게 저며 소금을 살짝 뿌려 수분

을 뺀 다음 찹쌀가루를 묻혀 굽게 되면 찹
쌀이 가지의 찬 성질을 보완할 수 있어 좋
다. 구운 가지에 향긋한 채소를 곁들여 소
스에 버무려 먹음으로써 입맛을 돋울 수
있는데, 이를 응용한 또다른 조리법으로는
구운 가지에 여러 가지 생채소를 넣고 돌
돌 말아 겨자소스를 곁들여 먹는 방법도
있다. 
가지김치는 생으로 담는 것보다 살짝 쪄

서 담게 되면 가지 특유의 아린 맛을 없애
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
데, 가지김치는 오래 두고
먹기보다 만든 후 바로 먹
는 것이 더욱 맛있다.

藥 여름 대표 채소‘가지’는 암예방에 탁월이 되는 사찰음식

가지편채와 가지김치

강우방원장의한국미술의틀린용어바로잡기
‘인동당초문(忍冬唐草文)’→‘제3영기싹 넝쿨모양 영기문 상

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

제1영기싹
「萬物」↴

제2영기싹 제3영기싹

더 간략화
▶

영기線발산 끝이 둥근
영기面발산

끝이 뽀족한 영기面발산

① 기둥 위의 매듭 같은 부분에서 제2영기
싹 갈래에서 만물이 탄생하고, ② 다시 그
삼각형 모양에서 긴 둥근 영기문이 뻗쳐서
처음의 제1영기싹으로 흡수됨. ③ 그런 제
3영기싹이 반복한 다음, ④ 맨 위의 제3영
기싹의 만물에서 노란색 영기문이 발산한
다. 잎이 아니다. ⑤ 그 두 기둥 사이에 같
은 성격을 띤 작은 제3영기싹 영기문이 서
로를 연결하여 역시 병렬식 무늬이다.  

①중앙의 무늬를 보면 여러 번 도르르 말
린 녹색의 제1영기싹이 마주보며 그 갈래
사이에서 빨간 색의 만물(이 갈래 사이에
서는 무엇이든지 탄생하므로 단지 만물이
라 부르려 한다)이 탄생한다. ②노란 색의
형태는 잎이 아니고 영기화생한 만물에서
발산하는 영기를 구상화한 것이다. ③그
옆으로 같은 단위의 무늬가 연결되어 있어
서 아래로 향한 갈래 사이에서 만물이 탄
생하는 제3영기싹을 이룬다. ④가운데의
노란 색의‘벌어진 씨방 같은 형태’에서
다시 두 갈래의 영기문이 힘차게 뻗쳐 나
아가고, ⑤그 갈래에서 다른 형태의 녹색
세 가닥으로 이루어진 만물이 탄생한다.

그림③-1

그림①

그림②-1

그림②-2

그림③-2

김은정(본초전통음식연구소소장)

가지편채


